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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cardiovascular disease in middle-aged male 
worker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37 male office workers over 40 years old and under 60 years old working 
in small- and medium-sized workplaces from three southern provinces of Korea.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health screening reports from the 2014 National Health Examination. The 
influencing factors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ger expression style, and occupational 
stress.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22.0. Results: The mean 
score of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was 6.73±4.69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ercise (t=2.13, 
p=.035) working time (t=-2.15, p=.034).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when adjusted for exercise and 
working time, the probability of becoming under a cardiovascular disease risk was 21% higher for those who 
anger-in (OR=1.21, 95% CI=1.02~1.44, p=.027) and 12% higher for those perceived occupational stress (OR= 
1.12, 95% CI=1.01~1.24, p=.030).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developing the strategies for middle-aged 
male workers to encourage exercise and to decrease occupational stress, as well as an appropriate anger 
expression style to improve holistic aspect of health considering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Key Words: 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 Employment; Anger; Occupational stress

주요어: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근로자, 분노, 직무 스트레스

Corresponding author: Lee, Ga Eon https://orcid.org/0000-0003-3891-1320
College of Nursing, Dong-A University, 32 Daesingongwon-ro, Seo-gu, Busan 49201, Korea. 
Tel: +82-51-240-2885, Fax: +82-51-240-2920, E-mail: gelee@dau.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이연향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Dong-A University.

Received: Aug 12, 2021 | Revised: Oct 14, 2021 | Accepted: Oct 28, 202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환인 심혈관

질환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46.9명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62.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NSO], 2020). 근로자 사망의 첫 번째 원인인 심혈관

질환은 근로자의 직업 관련 사망 중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에서 90%가 남성으로 나타났다(Korea Occupation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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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alth Agency [KOSHA], 2020). 특히 심혈관질환은 40

세 이상부터 증가하며(Kim & Kwak, 2011)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Kim & Hwnag, 2012). 이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초과근

무, 교대근무, 과로, 직무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요인 등이 심

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orquati, 

Mielke, Brown, & Kolbe-Alexander, 2018).

심혈관질환은 생명에 위협적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남기

는 치명적 질환이다. 따라서 생활습관이나 작업환경을 변화

시켜 예방 또는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사회적 자원의 손실을 야기 할 수 있다(KOSHA, 2020). 하지

만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들은 자신의 심혈관질환 위험정도

를 과소평가하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Kim & Hwang, 2012) 실제적으로 건강행위 실천정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van der Weijden, van Steenkiste, Stoffers, 

Timmermans, & Grol, 2007). 우리나라는 300인 이하의 소규

모 사업장이 80% 이상으로 차지하며(KOSHA, 2020) 이들 산

업장에는 보건관리자가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특히 사무직 근

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생산직과 달리 신체활동량이 적고 직장 

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좌식 생활을 하며 이러한 좌식 생활양

식은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생산직에 비해 사무직 

근로자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노출 비율이 높으며 심혈관질

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et al., 2016). 소규모 사

업장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은 근무환경과 여러 가지 요

인들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혈관질환 위험

에 대해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 인구 집단 중 유병률이 높은 

남성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중년남성의 경

우 10년 후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Xu, 

Zhao, Guo, Guo, & Gao, 2009)으로 나타나 관리가 더욱 요구

된다.

근로자들은 수많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것

은 음주, 흡연 등 부정적인 건강행동을 형성하게 되며(Gim, 

Han, & Kim, 2015), 이는 신체적으로 생리적 변화를 일으켜 

위궤양, 고혈압과 뇌심혈관계질환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Cho, 

2006). 더욱이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등 직무긴장이 높고 업

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Chandola et al., 2008).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업무 만족도의 저하뿐만 아니라 중년남성의 부정적 자아의식

과 같은 심리 ․ 사회적 위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Virtanen et al., 2008).

중년기는 자녀의 성장 및 부모의 노화, 직장에서 직책에 따

르는 책임감 및 젊은 세대와의 경쟁으로 인해 불안감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시기(Heo & Im, 2012)이다. 또한 중년기는 세

포노화와 더불어 면역물질들의 기능과 생산이 줄어들게 되며, 

이러한 면역기능의 저하는 질병이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

항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만성 성인병 질환의 발생 가능성

을 증가시킨다(Bosworth et al., 2001). 우리나라는 가부장제

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남성의 감정표현에 대해 억압적이고 남에

게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을 사회적 덕목으로 여기어 왔다

(Yang, Lee, Choung, & Song, 2020). 이러한 억제된 감정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사건에서 분노로 표현될 수 있다(Park & 

Koo, 2004).

최근의 사업장 업무환경은 빠른 업무변화와 고용불안, 후

배들과의 경쟁 등으로 점점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긴장이 

심해지고 분노를 경험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쉽다(Angland, 

Dowling, & Casey, 2014).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남성 근로

자들은 분노를 긍정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억제하고 통제해

야 하는 경우가 많다(Yang et al., 2020). 개인의 건강은 조직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분노 표현 방식에서 분노

억제나 분노표출 점수가 높을 때 대상자의 정신건강과 신체건

강이 위협받게 된다(Park et al., 2006). 또한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할 줄 아는 분노조절은 조직몰입과 업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Kim & Ju, 2020), 분노가 적절하게 표현

되지 않으면 자존심의 상실위협, 심리적 갈등과 대인관계의 어

려움 등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Byun, Kim, & Lee, 

2020) 고혈압, 두통과 우울 등 여러 가지 건강문제에 노출될 가

능성이 높다(Bruehl, Chung, & Burns, 2006).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심혈관질환 관련요인(Choi, Jeon, 

Seo, & Choi, 2017; Hwang & Park, 2015)과 건강행위변화

(Heo & Im, 2012; Kang & Hwang, 2018)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중년남성 근로자의 분노표현양식과 직무 스트레스

가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특히 남성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에 비해 금연행위, 스

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건강관리 행위 실천이 부

족하며(Xu et al., 2009), 사무직 근로자들은 격년으로 건강검

진을 받기 때문에 질환의 조기발견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 따

라서 사업장의 보건관리가 행해지지 않는 소규모 중소 사업장

의 남성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혈관질환을 예

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노표현양

식과 직무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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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년남성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년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노표현양식, 직무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노표현양식, 직무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위험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분노표현양식, 직무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발

생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

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년남성 근로자의 분노표현양식과 직무 스트레

스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B시, K시, Y시에 소재하고 있는 16개 사업

장의 근로자로 2014년 8월에서 9월 까지 일 대학병원 건강검진

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137명이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와 외

국인 근로자는 제외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 ‧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

무직 근로자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에서 회귀분석으로 할 

경우 검정력 .80,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3

개를 입력할 경우 131명으로 확인되었으나 탈락률 10%를 고

려하여 145명으로 선정하였다. 총 145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

으나 설문응답이 부실한 8부를 제외한 137명의 자료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학력, 결혼상태, 음주, 운동, 수면시간, 근무

경력, 주당 근무시간, 월급, 현직급을 조사하였다. 음주는 ‘음주

를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음주자와 ‘음주를 한다’라고 응

답한 음주자로 구분하였으며, 주당 근무시간은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으로 조사하였다.

2) 분노표현양식

Spielberger (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Chon (1996)

이 한국인에게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STAXI-K)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1988)

의 도구를 Chon (1996)이 번역하고 한국인에게 타당성을 확인

한 도구로서 이메일을 통해 저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

용하였다. 분노표현은 분노의 표현적인 측면을 측정하며 24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분노억제 8문항, 분노표출 8

문항, 분노조절 8문항의 하위요인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

도이다. 분노표현 척도의 점수는 높을수록 분노가 표현되는 빈

도가 많음을 의미하며, 분노억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를 참거

나 억압하는 빈도로 내향화된 분노를 뜻하며, 분노표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를 주위의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쉽게 표현한다

는 의미로 외향화된 빈도를 의미한다. 분노조절 점수는 개인의 

분노표현을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빈도를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hon (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분노

억제 .75, 분노표출 .74, 분노조절이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는 분노억제 .84, 분노표출 .80, 분노조절 

.83이었다.

3)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Chang 등(2005)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

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단축형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도구로 직무요구 4

문항, 직무자율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불안정 2문항, 조

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항의 총 24문항

으로 7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서 점수

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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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직무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15개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 스트레스 점수는 원저자의 제안대로 

각각의 영역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환산점수를 구한 후, 7개 영

역의 환산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영역별 환산점수는(실

제점수-문항수)/(예상 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 × 100으로 구

하였고, 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는(각 7개 영역의 환산점수의 총

합)/7로 구하였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는 

영역별로 .51~.8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0이

며, 영역별로 .62~.79였다.

4)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은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도

를 측정하는 것으로 산출 요인인 연령, 성별, 총콜레스테롤, 

고 도콜레스테롤, 현재 흡연여부, 수축기혈압 및 현재 고혈

압 치료여부의 7가지 수치를 이용하였다. 심혈관질환 발생위

험을 확인하는 공식은 미국심장협회에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며, 다민족에게 적용한 결과 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 예측모형의 정확도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D'Agostino et al., 2008). 대상자의 연령, 성별, 현재 흡연여부 

및 현재 고혈압 치료여부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작성하

는 문진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총콜레스테롤, 고 도콜레스

테롤, 수축기 혈압수치는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7가

지 항목을 이용한 framingham 위험 점수 산출 공식에 의해 10

년간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10년 

내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으로 퍼센트(%)가 높을수록 심혈

관질환 발생위험률이 높음을 의미하며, 발생가능성이 10% 미

만인 경우 저위험군, 10~20%의 경우 중등도 위험군, 20% 이상

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0% 미만인 

경우 저위험군, 10% 이상의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D'Agostino et al., 2008).

4.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8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였다.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가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자료조사

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사업장 건강검진 당일 연구자가 대상

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조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검진 당일 연구자와 연구보

조원 1인이 일반건강검진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식당과 회의실

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분노표현양식

과 직무 스트레스였으며, 검진시작 전 ․ 후에 연구대상자에게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개인

이 각각의 봉투에 봉하고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이후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총콜레스테롤, 고 도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의 결과 내용을 

이용하였으며, 현재 흡연여부와 고혈압 치료여부는 건강검진 

문진표에서 정보를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건강검진 문진표는 

검진 당일에, 건강검진 결과지는 대상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를 통보 받은 이후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전해 받

았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동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승인(2-1040709-AB-N-01-201406-HR-19-02)을 받았으

며, 연구목적, 절차, 비 유지를 설명하여 자의에 의한 참여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설문조사 전에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과 질문지 작성 중에도 중단 또는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암호 및 잠금장치가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또한 2014년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표를 이용한 

정보이용을 위해서는 자료조사 전에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이

용 동의서를 받았으며, 대상자의 사업장과 건강검진을 실시한 

병원 기관장에게 검진자료 사용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지

급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2.0 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노표현양식, 직무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의 차

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분노표현양식, 직무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발

생위험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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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40~44
45~49
50~54
55~59

57 (41.6)
48 (35.0)
18 (13.2)
14 (10.2)

46.39±5.32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19 (13.9)
27 (19.7)
91 (66.4)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0 (7.3)
127 (92.7)

Drinking No
Yes

19 (13.9)
118 (86.1)

Exercise (week) No
Yes

35 (25.5)
102 (74.5)

Sleeping hours (day) ＜5
5~7
≥8

5 (3.6)
118 (86.2)
14 (10.2)

6.28±0.99

Employment period
(year)

＜10
10~19
≥20

14 (10.2)
62 (45.3)
61 (44.5)

18.77±7.68

Working time (week) ≤40
41~59
≥60

51 (37.2)
76 (55.5)
10 (7.3)

Monthly income
(10,000 won)

＜400
≥400

72 (52.6)
65 (47.4)

454.40±178.14

Position Staff
Manager

73 (53.3)
64 (46.7)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46.39±5.32세였으며, 40~44세가 57

명(41.6%)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91명

(66.4%),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127명(92.7%)이었다. 음주는 한

다는 경우가 118명(86.1%),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19명(13.9%)

이었다. 운동은 한다는 경우가 102명(74.5%),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35명(25.5%)이었다. 수면시간은 일평균 6.28±0.99였

으며, 근무경력은 평균 18.77±7.68년으로 10년 미만이 14명

(10.2%), 10년 이상에서 19년까지 62명(45.3%), 20년 이상이 

61명(44.5%)이었다. 주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가 51명

(37.2%), 41~59시간이 76명(55.5%), 60시간 이상이 10명(7.3%)

이었다. 평균 월급은 454.40±178.14만원으로 400만원 미만이 

72명(52.6%), 400만원 이상이 65명(47.4%)이었다. 현직급은 

일반 직원에 해당되는 경우가 73명(53.3%), 관리자인 경우가 

64명(46.7%)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분노표현양식, 직무 스트레스 및 심혈관

질환 발생위험

대상자의 분노표현양식에서 분노억제는 평균 12.70±2.70

점, 분노표출은 평균 13.59±2.60점, 분노조절은 평균 21.22± 

3.18점이었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54.06± 

4.59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직무요구 10.45±1.71점으로 가

장 높았고 조직체계 9.04±1.51점, 직무자율 8.47±1.44점, 직

장문화 8.47±1.27점, 보상부적절 6.61±1.04점, 관계갈등 6.53 

±0.99점, 직무불안정 4.50±1.14점 순이었다. 심혈관질환 발

생위험률은 평균 6.73±4.69%였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의 차이

를 비교하였다. 이때, 심혈관질환 발생위험률을 산출하는 7가

지 지표 중 일반적 특성에 해당되는 연령은 심혈관질환 위험

률 계산시 반영된 변수이므로 과조정 문제(over-adjustment 

issue)를 피하기 위해 제외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은 운동과 근무시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한다는 경

우보다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t=2.13, p= 

.035). 근무시간은 40시간 이하인 경우보다 41시간 이상인 경

우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15, p=.034)(Table 3).

4. 대상자의 분노표현양식, 직무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간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이 분노억제(r=.30, p<.001), 분노조절(r=.26, p=.002)과 직무 

스트레스(r=.33, p<.001)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분노억제(r=.28, p<.001)와 분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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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s of Anger Expression, Occupational Stress and CVD Risk among Participants (N=137)

Variables Items M±SD Min Max

Anger-in
Anger-out
Anger-control

 8
 8
 8

12.70±2.70
13.59±2.60
21.22±3.18

 8
 8
14

24
24
32

Occupational stress
 Job demand
 Insufficient job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Job insecurity
 Organizational system
 Lack of reward
 Occupational climate

24
 4
 4
 3
 2
 4
 3
 4

54.06±4.59
10.45±1.71
8.47±1.44
6.53±0.99
4.50±1.14
9.04±1.51
6.61±1.04
8.47±1.27

42
 6
 4
 3
 2
 5
 4
 4

78
16
16
10
8
16
11
13

CVD risk  7 6.73±4.69  1 21

CVD=cardiovascular disease.

Table 3. Differences of CVD Risk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7)

Variables Categories
CVD risk

M±SD t or F (p)

Education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5.42±3.52
6.00±3.95
7.22±5.05

1.58 (.211)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6.80±4.94
6.72±4.69

0.05 (.961)

Drinking No
Yes

5.53±4.59
6.92±4.70

-1.21 (.230)

Exercise No
Yes

8.17±5.88
6.24±4.13

2.13 (.035)

Sleeping hours (day) ＜5
5~7
≥8

5.80±4.09
6.86±4.77
6.00±4.40

0.31 (.736)

Employment period (year) ＜10
10~19
≥20

6.00±4.74
7.05±4.90
6.57±4.51

0.34 (.710)

Working time (week) ≤40
≥41

5.63±3.85
7.38±5.03

-2.15 (.034)

Monthly income (10,000 won) ＜400
≥400

6.76±5.09
6.69±4.25

0.09 (.929)

Position Staff
Manager

7.00±4.93
6.42±4.42

0.72 (.474)

CVD=cardiovascular disease.

출(r=.18, p=.033)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분노조절은 

분노표출(r=-.35,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분노표출은 분노억제(r=.25, p=.003)와 양의 상관

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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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among Anger Expression, Occupational Stress, and CVD Risk (N=137)

Variables
Anger-in Anger-out Anger-control Occupational stress

r (p) r (p) r (p) r (p)

Anger-out .25 (.003)

Anger-control -.12 (.181) -.35 (＜.001)

Occupational Stress .28 (＜.001) .18 (.033) -.01 (.992)

CVD risk .30 (＜.001) -.12 (.161) .26 (.002) .33 (＜.001)

CVD=cardiovascular disease.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VD Risk (N=137)

Variables Adjusted OR 95% CI p

Exercise (Ref. No) 1.38 0.56~3.44 .487

Working hours (Ref. ≤40) 1.23 0.48~3.15 .670

Anger-in 1.23 1.04~1.46 .015

Anger-control 0.97 0.85~1.11 .669

Occupational stress 1.13 1.02~1.25 .020

Ref=reference group; CVD=cardiovascular disease.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운동과 근무시간 그리고 분노표현

양식인 분노억제, 분노조절과 직무 스트레스를 모형에 투입하

였다. 회귀분석 결과 중년남성 근로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노억제와 직무 스트레스로 확인

되었다. 대상자의 분노억제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10년 이내

에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1.23배(CI=1.04~1.46), 직무 스트

레스 점수가 1점 증가할수록 10년 이내에 심혈관질환 발생위

험이 1.13배(CI=1.02~1.25) 증가하였다. 분노억제 점수가 증

가할수록,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높아질수록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소규모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들의 심혈관질환 발

생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심혈관

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남성 근로자의 건강증

진 프로그램 기초자료가 될 수 있어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평균 10년 내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

험확률은 평균 6.73±4.69%로 이는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Hwang과 Park (2015)의 연구결과 5.58±5.27%보다 높았

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사무직 남성 근로자로 

업무특성에 따른 신체 활동량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직 근로자는 주로 정신적인 근로와 컴퓨터 작업을 

하는 자로 좌식활동이 길어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신체활동량

이 적은 편이다(Nam et al., 2016). 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을 높

이는 대사증후군의 경우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위험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Nam et al., 

2016). 따라서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

인 운동과 같은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근

무시간이 긴 소규모 산업장의 사무직 근로자들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건강행위의 실천이 쉽지 않으므로 앉아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이나 리

플렛을 이용한 보건교육 등 산업장 중심의 중재가 필수적인 접

근방법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분노억제와 직무 스트레스로 확인되었다. 즉 분노를 

억제할수록 10년 이내에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Choi, 2009)에서 분노억제를 할

수록 고혈압이나 두통 등 여러 가지 건강문제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 분노를 억제할수

록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상승,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였

고(Bruehl, Chung et al., 2006) 높은 수준의 분노억제와 공격

적 행위와 같은 극단적인 분노 반응의 형태가 심혈관질환 발생

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Linden et al., 2003). 또

한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표현

하는 경우에 자신의 정신적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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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yun et al., 2011)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노를 억제할수록 심혈관질

환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된다는 선행연구의(Choi, 2009) 결과

를 토대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한다면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업

장 보건관리자들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분노를 내부로 

억누르지 말고 표출하면서 운동이나 신체활동 등의 사회적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표출하도록 돕는 중재

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10년 이내에 심혈관질

환 발병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직 남성 근

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im, Jung, & Lee, 2016)에서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이 2배 이상 발생

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높은 직무요구나 직무자율성 결

여 등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더 높으며,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수록 심혈관질환의 발

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Torquati et al., 2018). 따라

서 대상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

는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중재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무 스

트레스를 낮춘다면 심혈관질환 위험발생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각한 스트레스 정도가 비사

무직 근로자에 비해 사무직 근로자가 높은 것(Kim, Park, Lee, 

Lim, & Song, 2017)으로 나타나 사무직 근로자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산

업장의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맞는 맞춤형 중재접근 

또한 필수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대부분 중년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및 건강

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으며, 분노표현양식과 직무 스트레스

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세 변수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

었다. 소규모 사무직 근로자들은 2년에 1회 건강검진 이에는 

보건관리를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비사무직에 비해 질환의 

조기발견이 더욱 어렵고 업무특성에 따라 생활양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년남성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

으로 분노표현양식 및 직무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는 이들의 심혈관질환 예방증진 프

로그램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어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연구, 교육, 실무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

이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우선 간호연구 측면에서는 중년남성 

근로자의 분노억제와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규명하기 위한 추후 간호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중년남성 사무직 근로자들의 

심혈관질환과 직업건강에 대한 접근 시 보건관리자의 직무 스

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의 근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실무적 측면에서는 중년남성의 분노와 직무 스트레스를 완

화시킬 수 있도록 스트레스 수준과 분노표현 방식을 객관적으

로 사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반의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실무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전체 남성 사무직 근로자에게 일

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2014년에 조사

된 자료이다. 이후 중 ․ 소규모 사업장의 근무환경 변화와 남성 

근로자들의 분노표현양식과 직무 스트레스의 변화로 심혈관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중 ․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중년남성 근로자

를 대상으로 분노표현양식과 직무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 발

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중년남성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분노

억제와 직무 스트레스였다. 분노억제 점수가 증가할수록,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중년남성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할수

록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중년남성 근로자의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의 영향변수

로 분노억제와 직무 스트레스가 확인되었기에 분노와 같은 자

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과 직무 스트레스

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무직 근로자 이외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작업

의 종류가 사무직 근로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달

라질 수 있기에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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